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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이카사막하프마라톤대회가 2일(현지시간)페루피스코주파라카스에서열렸다.지난 1일시작된이대회는3구간으로나뉜 109km의

이카사막을자유로운보폭으로식량과비상약품등이든배낭을짊어지고6일까지달린다. /연합뉴스

한국여자핸드볼 죽음의조 1위노린다
세계선수권호주꺾고결선리그진출…내일조별리그최종전

강재원감독 유리한고지선점위해독일과총력전펼칠것

작전지시하는강재원감독 /연합뉴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초반선전을이어

가는 한국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강재원

감독이 결선에 유리한 순위로 진출하기

위해 남은 독일과 조별리그 경기에 총력

을기울이겠다고다짐했다.

강재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핸드

볼대표팀은 3일일본구마모토에서열린

제24회 세계선수권대회 조별리그 B조 3

차전에서브라질을33-27로꺾었다.

첫경기에서2017년세계선수권우승국

프랑스를 29-27로 물리친 우리나라는 1

일열린2차전에서는전통의강호덴마크

와 26-26으로비겼다.

2승1무가된우리나라는4일약체호주

전을치른뒤6일독일을상대로조별리그

마지막경기에나선다.

이번대회는각조3위까지결선에올라

조별리그 성적을 안고 다시 리그를 치르

는방식으로진행된다.

한국은 4일호주를 34-17로가볍게꺾

고 3승 1무를기록했다. 3승 1무가된우

리나라는6일독일과조별리그최종전결

과와관계없이각조상위3개국이나가는

결선리그진출을확정했다.

이번 대회 B조는 2013년 우승팀 브라

질, 2017년우승팀프랑스에1996년애틀

랜타부터 2004년 아테네올림픽까지 3연

패를달성한덴마크,최근기량이급상승

한 독일까지 한 조에 묶여 죽음의 조로

불린다.

이번 세계선수권 직전에 국내에서 전

초전 성격으로치른프리미어 4 국제대

회에서 러시아, 헝가리, 세르비아에 3전

전패를당한우리나라는객관적인전력에

서 결선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

나뜻밖에조1위도바라보게됐다.

강재원감독은 3일브라질과경기를마

친 뒤 호주와 경기를 마친 뒤 하루 쉬고

독일전이남았다며 총력을다해서독일

을이기면조 1위나 2위가될좋은기회

라고말했다.

강감독은 그렇게되면결선을유리한

자리에서치를수있기때문에최선을다

해준비하겠다고다짐했다.

결선 리그에서는 상위 2개국이 4강에

올라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조1위로올라가야 4강으로갈기

회도그만큼많아지는셈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세계선수권에서 6

위를 차지한 이후 네 차례 세계선수권에

서모두8강에들지못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사상 최초로 조별리그 탈락의 쓴

잔을들어한국여자핸드볼의국제경쟁

력에대한 위기론이불거진상황에서이

번 세계선수권의 한국 선전은 반가운 소

식이다.

이번대회세 경기에서 29골을 터뜨려

득점1위를달리는류은희(파리92)는 저

희가잘할때나못할때나응원해주시면

선수들이힘내서뛸수있을것이라고팬

들의성원을당부했다. /연합뉴스

109km사막마라톤

피겨이해인주니어그랑프리파이널출전

김연아이후14년만에메달도전

이해인

올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깜짝 연속 우승을 차지한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미래 이해인

(14 한강중)이 왕중왕전인 주

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실력을 겨룬

다.

이해인은6일이탈리아토리노

에서 열리는 2019-2020 국제빙

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그랑프리파이널여자싱

글쇼트프로그램에출전한다.

이해인은올시즌한국피겨역

사에한획을그었다.

그는지난9월주니어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197.63점으로 금

메달을획득한뒤같은달열린6

차대회에서 203.40점으로우승

하며 주니어그랑프리 파이널 진

출티켓을거머쥐었다.

한국여자선수가주니어그랑

프리 2개대회연속우승을차지

한건2005년김연아(은퇴)이후

14년만이었다.

이해인은이제김연아이후여자선수로

는처음으로주니어그랑프리파이널메달

획득에도전한다.

김예림(수리고)이지난시즌김연아이

후처음으로파이널무대에나섰지만, 6명

의출전선수중최하위를기록했다.

이번대회에도총6명의선수가출전하

는데 이중 러시아 선수가 4명이다. 우승

후보로는 러시아 차세대 간판 카밀라 밸

리에바(13)가꼽힌다.

밸리에바는올시즌주니어그랑프리 4

차대회프리스케이팅에서쿼드러플(4회

전) 점프를 두 차례나 클린 처리하는 등

221.95점의 높은 점수로 우승을 차지했

다.

밸리에바를제외하면해볼만하다는평

가다.

이해인은 쿼드러플 점프, 트리플 악셀

등고난도기술을장착하진않았지만, 기

복이적고연기력의완성도가뛰어나다.

큰 대회에서도 크게 떨지 않는 강심장

을가진터라주니어그랑프리파이널에서

자기 연기만 펼치면 포듐에 충분히 오를

수있다는평가를받는다. /연합뉴스

신민준바둑왕전 2연패눈앞…결승첫판신진서제압

신민준(20) 9단이신진서(19) 9단을꺾

고KBS바둑왕전타이틀에한발앞섰다.

신민준은지난3일서울여의도KBS스

튜디오에서 열린 제38회 KBS바둑왕전

결승 3번기제1국에서신진서에게 200수

만에백불계승을거뒀다.

이번대국은 2012년입단동기라이벌

양신 (신민준신진서)의첫종합기전결

승대결이다.

신민준과신진서가결승에서마주친적

은이번세번째다.

앞서 두 번의 결승 맞대결은 2014

2015년 합천군 초청 하찬석국수배 결승

이었고, 모두신진서가승리했다.

신민준은이번승리로신진서상대7연

패를끊어냈다.또신진서와의상대전적

을 4승 15패로좁혔다.

지난해 KBS바둑왕 타이틀을 거머쥔

신민준은오는 17일속개하는결승 2국에

서도승리하면KBS바둑왕전 2연패에성

공한다.

상금은 우승 2000만원, 준우승 600만

원이며제한시간은각자5분에30초초읽

기 5회다. /연합뉴스


